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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새 종간교배 시 교배재료의 출수율 향상과 출수기 조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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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억새 종간교배시 2배체 참억새(화분친)에 비해 출수율이 낮고 출수기가 늦은 4배체 물억새(자친) 출수특성을 향상시켜 이질3

배체 육종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폿트 삽식 지하경 길이별 출수율 차이를 알기위해 물억새 4배체(M. sacchariflorus cv. Geodae 1, BM 00240) 지하경을 10, 20, 

30, 40㎝ 길이로 절단하여 높이와 직경이 각각 45㎝인 포트에 삽식하였다. 출수기에 미치는 일장반응을 구명하기 위해 4배체 

물억새, 2배체 참억새 각 3자원을 포트에 삽식하여 7월 1일부터 12시간 일장 단일과 자연일장 조건에 재배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10~30㎝ 지하경을 삽식한 처리는 초장, 경태, 마디수가 각각 138~168㎝, 5.73~7.07㎜, 18~19마디 였으나, 40㎝ 지하경을 삽

식한 처리는 초장, 경태, 마디수는 각각 222 ㎝, 7.77 ㎜, 20 마디로 가장 좋았다. 출수율도 10~30㎝ 지하경을 삽식한 것에서는 

5.6~16.7%로 낮았지만, 40㎝ 지하경을 삽식한 것에서는 75%로 가장 높았다. 재배 일장 조건에 따른 경장, 경태, 마디수 등 생

육량은 4배체 물억새(M. sacchariflorus)와 2배체 참억새(M. sinensis) 자원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. 4배체 물억새와 2배

체 참억새 모두 12시간 일장 재배가 자연일장 재배에 비해 출수기가 18~27일 단축되었다. 따라서 출수기가 서로 다른 억새자

원을 교배재료로 활용하여 종간교배시 출수기가 늦은 것을 단일처리 함으로서 출수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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